
화학1 직전자료 

화학1 직전자료는 말 그대로 직전에 한번 슥 보기 위한 자료로 유형별 접근법을 정리한 자료이다. 

신유형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가 아닌, 기존 유형의 문제를 보다 빠르게 풀고, 신유형을 해결할 시

간을 벌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뻔한 자료이고, 모두가 아는 내용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작성하는 이유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명 나왔던 유형인데도 실수해서 뇌절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수능장에서의 뇌절은 6,9평, 그리

고 사설 모의고사에서의 뇌절과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을 준다. 평정심은 흐트러지고, 머리속에는 

내년 수험생활은 어디에서 할지 생각하게 된다. 이는 아는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알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이야 말로 화학1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유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 시험장에 들고 가서 읽을 만한 양의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 평가원 100문항을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으며, 문항의 해설이 아니다. 단순한 접

근법이므로 빠르게 훑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는 같은 내용이 두 번 작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단원순서대로 배치한 자료이다.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정리하며 화학1의 전체적인 흐름

을 같이 볼 수 있게끔 배치해 두었다. 

두 번째로 문항 번호 순서대로 배치한 자료이다. 평균적으로 앞페이지에 배치되는 문항 유형부터, 

뒷 페이지에 배치되는 문항 유형까지, 시험의 흐름을 같이 볼 수 있게끔 배치해 두었다.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 그러니 더 읽기 편한 파트만 읽으면 된다. 

 

 

  



단원별 접근법 

1. 화학의 첫걸음 

1) 우리 생활 속의 화학 

 

 

 

우리 생활 속의 화학 단원은 탄소 화합물이 주로 나온다. 탄소 화합물의 성질을 물어보거나 탄소 

화합물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 이 외에는 합성 섬유 나일론과 암모니아 합성에 대해 나왔다. 

단순히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며 지엽적인 내용은 잘 나오지 않는 편이다. 

 

2) 화학식량과 몰 

 



 

화학식량과 몰 파트는 꾸준하게 17,18 번으로 나오며 준킬러 자리에 위치해 있다.  

2106, 2206 과 같이 기체 A B C 의 정보가 나온 경우 분자량, 분자식을 구해 원자량을 구해야 한다.  

분자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당 X 원자수, 분자당 Y 원자수 등을 이용해야 한다.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과 부피, 질량과 몰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여기서 몰수는 

원자의 몰수로도 표현될 수 있다. 

분자식과 분자량을 구했다면 원자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2109 처럼 실린더에 기체를 첨가하는 문제도 종종 나온다. 해당 유형은 분자식, 부피, 질량 이 

셋을 이용해 문제를 풀어주며 AB 로 구성된 분자 세 종류가 나온다. 두 분자의 부피와 질량을 

통해 분자량을 구하고, 이를 통해 A B 원자량을 구한다. 이후 세번째 분자의 분자식과 부피를 

가지고 질량을 구하거나,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분자식을, 혹은 분자식과 질량을 가지고 부피를 

구해준다.  

그러니 어떤 값이 미지수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면 풀이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2111 처럼 강철용기가 주어진 문제는 부피가 무시된다. 질량, 분자량, 몰수 셋 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오히려 접근법이 간단하다. 질량, 분자량, 몰수 중 어떤 자료가 주어졌는지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구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2209 처럼 질량/질량이 주어진 문제는 몰수/몰수의 상댓값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O 에서 N 의질량/O 의질량은 7/8 이고 NO2 에서 N 의질량/O 의질량은 7/16 이다. 이를 

N 의몰수/O 의몰수 (상댓값) 7/8 과 7/16 으로 바꿀 수 있으며, 상댓값이므로 1 과 1/2, 혹은 2 와 

1 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3)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화학 반응식은 1 단원의 화학 반응식과 4 단원의 반응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시험지 

1~2p 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 문항은 단순히 반응 전 후 원자수를 맞춰주면 끝난다. 여기서 

산화수를 따지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산염기 반응식은 산염기 반응이라고, 산화환원 반응식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적혀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밀도(분자량)’는 빠지지 않고 나온다. 내분을 사용하는 방법을 비롯해 이런 

저런 스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수능때도 이게 먹힐까?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을 생각해 두는 

것이 상책이다. 밀도와 부피가 나온 경우(2106, 2109, 2209)는 밀도에 부피를 곱해 질량으로 바꿔 

문제를 풀어주고, 밀도와 질량이 나온 경우(2111)은 질량을 밀도로 나눠 부피를 구해줘서 문제를 

풀어준다.  

A 에 B 를 첨가하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고, A 와 B 의 양을 달리하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기도 한다. A 에 B 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반응 완결점 전후로 생기는 차이를 보고 문제를 

접근한다.  

A와 B의 양을 달리하는 형태, 그 중 실험이 3개인 경우에는 실험 1,2에서 반응한 양을 파악하고, 

한계반응물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계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후 이 정보를 실험 3 에 

적용하여 답을 구해준다. 

A 와 B 의 양을 달리하는 형태, 그 중 실험이 2 개인 경우에는 실험 외 다른 조건, 보통 분자량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한다. 대게 분자량 조건과 정보가 더 많은 실험, 2109 에서는 실험 2 를 

보고 정보를 얻은 후, 이 정보를 나머지 실험에 적용시켜 문제를 풀어준다. 

 

   

  

 



농도는 지금까지 몰농도에 관해서만 나왔다. 최종 용액의 농도와 부피가 주어지면 이를 통해 

들어간 용질의 양을 구해주면 된다. 들어가는 용질의 양은 M 으로 주어지는 경우와 g 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질량으로 주어진 경우 항상 화학식량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이를 잘 

체크하자. 

 

2. 원자의 세계 

1) 원자의 구조 

 

 
동위원소는 크게 자연계인지 아닌지로 나눌 수 있다.  

자연계의 경우 원자의 존재비로 분자의 존재비를 구하거나, 분자의 존재비로 원자의 존재비를 

구한다. 존재 비율의 단위를 잘 확인해야 한다. 

자연계가 아닌 경우 1. 특정 원소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 그 원소부터 구하고 나머지를 

구해준다. 2. 전체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 – 평균으로 생각해준다. 3. 질량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 – 

질량수 = 양성자수 + 중성자수 임을 생각해본다. 

+) 9 평과 같은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1. 동위원소의 양성자 수는 같다. 2.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 두 개를 이용한다. 



2)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오비탈에 대한 문제는 5 번중 4 번이 수소 원자의 오비탈에 대해 물어봤다. 수소 원자의 경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의하자.  

네가지 양자수에 대해 알아두고 헷갈리면 안된다. 문제를 풀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자. 

 



전자배치는 서로 다른 원소의 바닥상태의 전자배치를 비교하는 경우와 한 원소의 다양한 전자 

배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1p 의 경우 한 원소의 다양한 전자 배치를 물어보고 있으며 이 경우 어떤 규칙, 원리에 위배된 

들뜬 상태인지 파악해주면 된다. 

2p 의 경우 전자 배치를 보고 각각 어떤 원소인지 구해주면 된다. 

2209 의 경우처럼 p 오비탈/s 오비탈 과 같은 조건을 준 경우 1. 익숙한 숫자라면 빠르게 

구해주거나 2. 생소한 숫자라면 나열 후 풀어주자. 생각보다 나열하는게 빠름 

3) 원소의 주기적 성질 

 

주기적성질은 전통적인 준킬러였으나 4p 를 동위원소와 화학식량과 몰에 내주고 3p 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난이도도 살짝 내려왔다. 보통 이온화 에너지가 메인이다. 

1.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 

2. 주기적 성질 크기 순서 비교(ex 2109)는 세가지 접근법이 있다. 가장 큰놈,작은놈, 가장 많이 

나온놈, 주기적 성질의 경향성 비교. 이중 둘 이상은 할 줄 알아야 한다.  

3. 서로 다른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ex 2111) – 하나씩 판단하고 안되는 케이스 제거한다. 

4. 이온화에너지가 없는 순서 비교(ex 2209) – 판단하기 쉬운 것부터 – 여기서는 홀전자 수 

주기율표의 경우 멘델레예프, 모즐리 정도는 알아둬야 한다. 



3.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1) 이온 결합 

 

화학결합 단원은 이런 저런 결합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가 딱 이 단원이다 

라고 하기 애매하다. 일단 이온결합이 나온 문제들을 다 나열해보면 위와 같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1. 전기분해가 나오면 어떤 것을 분해하는지, 몇 대 몇으로 생성되는지 파악한다.  

2.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다르게 표현된다. 몇 가 이온인지 나와 있지 

않다면, 결합 비율을 통해 알아낸다.  

3. 각 결합에서 전기전도성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금속의 연성, 전성은 알아둬야 한다.  

5.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점을 물어보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2) 공유 결합과 결합의 극성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을 물어볼 경우 옥텟규칙을 생각해야 한다. 2 주기 CNOF 의 경우 

옥텟을 만족할 때 공유 전자쌍 4 3 2 1 개, 비공유 전자쌍 0 1 2 3 개를 갖는다. 최근에는 쉽게 

나오는 편이나 비공유/공유 등의 조건이 나온다면 비공유 전자쌍 위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전기 음성도는 매번 하나의 개별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다. 외웠으면 외운대로 풀면 되고 외우지 

않았다면,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는 것만 잘 생각하면 된다. 

3) 분자의 구조와 성질 

 

분자의 구조와 극성은 1p 에 주로 나온다. 

극성 판단과 구조 판단은 빠르게 해줘야 하며 

결합각은 결합한 원자수 + 비공유 전자쌍이 작을수록, 같다면 비공유 전자쌍이 적을수록 

결합각이 크다. Ex CO2, H2O, NH3 를 비교하면 결합한 원자수 + 비공유 전자쌍는 2 4 4 이므로 

CO2 의 결합각이 가장 크고, H2O 와 NH3 중 비공유 전자쌍이 더 적은 NH3 의 결합각이 H2O 보다 

크다. 



4. 역동적인 화학 반응 

1) 동적 평형 

 

 

동적 평형 문제는 언제 평형을 이루냐가 중요하다. 조심해야 할 것이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지, 

‘양’이 같아지는 지점이 아니다.  

문제를 보고 양의 변화가 없는 점(2109, 2206, 2209)과 속도가 같아지는 점(2106, 2111)중 어느 

것을 찾아야 할 지 생각하자. 



 

pH 문제는 pH 가 주어진 경우, [H3O+]:[OH-]가 주어진 경우, 둘 다 미지수로 주어진 경우가 있다. 

pH 가 주어진 경우는 바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H3O+]:[OH-]가 주어진 경우 pH 로 빠르게 

바꿔줄 수 있어야 한다. 둘 다 미지수로 나온 경우 식을 제대로 세울 줄 알아야 한다. pH 에 정수 

1 2 3 넣는 방식으로 풀다가 2209 처럼 쩜오 나오면 바로 골로간다. 

2209 처럼 mol 을 물어보는 경우 pH 가 아닌 M 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2) 산 염기와 중화 반응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도 물어본다면 정의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아레니우스 – H2O 와 반응했을 때 H+를 내어놓느냐 OH-를 내어놓느냐. 

브뢴스테드로리 – 화학 반응에서 H+를 내어놓느냐 받느냐. 

 

 

중화 적정은 M1V1 = M2V2 만 확인하면 된다. 

빠르게 식을 세워주자. 



 

중화반응은 용액 A와 B 를 판단하는 문제, 그 중에서도 A B가 1가 2가 중 하나라면, 중화점 전에 

이온수가 감소하냐 그대로냐로 판단하면 된다.  

이온 수 비율(몰 농도 비율)이 나올 경우 구경꾼 이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음이온 수/양이온 수의 경우 (중화점 전에는) 1 가 첨가 시 변화 없고, 2 가 첨가 시 변한다. 

(중화점 이후에는) 1 가 첨가 시 1 에 근사하고 2 가 첨가 시 2(혹은 1/2)에 근사한다. 

이를 통해 A B 를 판단해줄 수 있다. 

 

  



3) 산화 환원 반응과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산화 환원 반응의 화학반응식의 경우 문제에 ‘산화 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적혀있다. 이 

경우 산화수가 변하는 원소를 찾고, 그에 따라 계수를 맞춰주면 된다.  

산화제, 환원제 표현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자 

 

주변 온도가 오르면 발열, 주변 온도가 떨어지면 흡열반응이다. 



페이지별 접근법 

우리 생활 속의 화학 

 

 

우리 생활 속의 화학 단원은 탄소 화합물이 주로 나온다. 탄소 화합물의 성질을 물어보거나 탄소 

화합물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 이 외에는 합성 섬유 나일론과 암모니아 합성에 대해 나왔다. 

단순히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며 지엽적인 내용은 잘 나오지 않는 편이다. 

 

분자의 구조와 성질 

 

분자의 구조와 극성은 1p 에 주로 나온다. 

극성 판단과 구조 판단은 빠르게 해줘야 하며 



결합각은 결합한 원자수 + 비공유 전자쌍이 작을수록, 같다면 비공유 전자쌍이 적을수록 

결합각이 크다. Ex CO2, H2O, NH3 를 비교하면 결합한 원자수 + 비공유 전자쌍는 2 4 4 이므로 

CO2 의 결합각이 가장 크고, H2O 와 NH3 중 비공유 전자쌍이 더 적은 NH3 의 결합각이 H2O 보다 

크다. 

 

열출입 

 

주변 온도가 오르면 발열, 주변 온도가 떨어지면 흡열반응이다. 

  



화학반응식 

   

  

화학 반응식은 1 단원의 화학 반응식과 4 단원의 반응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시험지 

1~2p 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 문항은 단순히 반응 전 후 원자수를 맞춰주면 끝난다. 여기서 

산화수를 따지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산염기 반응식은 산염기 반응이라고, 산화환원 반응식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적혀있다. 

 

오비탈 

 



오비탈에 대한 문제는 5 번중 4 번이 수소 원자의 오비탈에 대해 물어봤다. 수소 원자의 경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의하자.  

네가지 양자수에 대해 알아두고 헷갈리면 안된다. 문제를 풀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자. 

 

전자배치 

 

전자배치는 서로 다른 원소의 바닥상태의 전자배치를 비교하는 경우와 한 원소의 다양한 전자 

배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1p 의 경우 한 원소의 다양한 전자 배치를 물어보고 있으며 이 경우 어떤 규칙, 원리에 위배된 

들뜬 상태인지 파악해주면 된다. 

2p 의 경우 전자 배치를 보고 각각 어떤 원소인지 구해주면 된다. 

2209 의 경우처럼 p 오비탈/s 오비탈 과 같은 조건을 준 경우 1. 익숙한 숫자라면 빠르게 

구해주거나 2. 생소한 숫자라면 나열 후 풀어주자. 생각보다 나열하는게 빠르다. 

  



이온결합 

 

화학결합 단원은 이런 저런 결합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가 딱 이 단원이다 

라고 하기 애매하다. 일단 이온결합이 나온 문제들을 다 나열해보면 위와 같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1. 전기분해가 나오면 어떤 것을 분해하는지, 몇 대 몇으로 생성되는지 파악한다.  

2.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다르게 표현된다. 몇 가 이온인지 나와 있지 

않다면, 결합 비율을 통해 알아낸다.  

3. 각 결합에서 전기전도성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금속의 연성, 전성은 알아둬야 한다.  

5.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점을 물어보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크다. 

 



공유결합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을 물어볼 경우 옥텟규칙을 생각해야 한다. 2 주기 CNOF 의 경우 

옥텟을 만족할 때 공유 전자쌍 4 3 2 1 개, 비공유 전자쌍 0 1 2 3 개를 갖는다. 최근에는 쉽게 

나오는 편이나 비공유/공유 등의 조건이 나온다면 비공유 전자쌍 위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동적 평형 

 



 

동적 평형 문제는 언제 평형을 이루냐가 중요하다. 조심해야 할 것이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지, 

‘양’이 같아지는 지점이 아니다.  

문제를 보고 양의 변화가 없는 점(2109, 2206, 2209)과 속도가 같아지는 점(2106, 2111)중 어느 

것을 찾아야 할 지 생각하자. 

 

중화 적정 

 

중화 적정은 M1V1 = M2V2 만 확인하면 된다. 

빠르게 식을 세워주자. 

  



산염기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도 물어본다면 정의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아레니우스 – H2O 와 반응했을 때 H+를 내어놓느냐 OH-를 내어놓느냐. 

브뢴스테드로리 – 화학 반응에서 H+를 내어놓느냐 받느냐. 

 

농도 

   

  

 



농도는 지금까지 몰농도에 관해서만 나왔다. 최종 용액의 농도와 부피가 주어지면 이를 통해 

들어간 용질의 양을 구해주면 된다. 들어가는 용질의 양은 M 으로 주어지는 경우와 g 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질량으로 주어진 경우 항상 화학식량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이를 잘 

체크하자. 

 

전기음성도 

 
전기 음성도는 매번 하나의 개별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다. 외웠으면 외운대로 풀면 되고 외우지 

않았다면,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는 것만 잘 생각하면 된다. 

  



pH 

 

pH 문제는 pH 가 주어진 경우, [H3O+]:[OH-]가 주어진 경우, 둘 다 미지수로 주어진 경우가 있다. 

pH 가 주어진 경우는 바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H3O+]:[OH-]가 주어진 경우 pH 로 빠르게 

바꿔줄 수 있어야 한다. 둘 다 미지수로 나온 경우 식을 제대로 세울 줄 알아야 한다. pH 에 정수 

1 2 3 넣는 방식으로 풀다가 2209 처럼 쩜오 나오면 바로 골로간다. 

2209 처럼 mol 을 물어보는 경우 pH 가 아닌 M 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산화 환원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의 화학반응식의 경우 문제에 ‘산화 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적혀있다. 이 

경우 산화수가 변하는 원소를 찾고, 그에 따라 계수를 맞춰주면 된다.  

산화제, 환원제 표현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자 

  



주기적 성질 

 

주기적성질은 전통적인 준킬러였으나 4p 를 동위원소와 화학식량과 몰에 내주고 3p 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난이도도 살짝 내려왔다. 보통 이온화 에너지가 메인이다. 

1.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 

2. 주기적 성질 크기 순서 비교(ex 2109)는 세가지 접근법이 있다. 가장 큰놈,작은놈, 가장 많이 

나온놈, 주기적 성질의 경향성 비교. 이중 둘 이상은 할 줄 알아야 한다.  

3. 서로 다른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ex 2111) – 하나씩 판단하고 안되는 케이스 제거한다. 

4. 이온화에너지가 없는 순서 비교(ex 2209) – 판단하기 쉬운 것부터 – 여기서는 홀전자 수 

주기율표의 경우 멘델레예프, 모즐리 정도는 알아둬야 한다.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크게 자연계인지 아닌지로 나눌 수 있다.  

자연계의 경우 원자의 존재비로 분자의 존재비를 구하거나, 분자의 존재비로 원자의 존재비를 

구한다. 존재 비율의 단위를 잘 확인해야 한다. 

자연계가 아닌 경우 1. 특정 원소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 그 원소부터 구하고 나머지를 

구해준다. 2. 전체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 – 평균으로 생각해준다. 3. 질량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 – 

질량수 = 양성자수 + 중성자수 임을 생각해본다. 

+) 9 평과 같은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1. 동위원소의 양성자 수는 같다. 2.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 두 개를 이용한다. 

  



화학식량과 몰 

 

 

화학식량과 몰 파트는 꾸준하게 17,18 번으로 나오며 준킬러 자리에 위치해 있다. 2106, 2206 과 

같이 기체 A B C 의 정보가 나온 경우 분자량, 분자식을 구해 원자량을 구해야 한다.  

분자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당 X 원자수, 분자당 Y 원자수 등을 이용해야 한다.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과 부피, 질량과 몰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여기서 몰수는 

원자의 몰수로도 표현될 수 있다. 

분자식과 분자량을 구했다면 원자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2109 처럼 실린더에 기체를 첨가하는 문제도 종종 나온다. 해당 유형은 분자식, 부피, 질량 이 

셋을 이용해 문제를 풀어주며 AB 로 구성된 분자 세 종류가 나온다. 두 분자의 부피와 질량을 

통해 분자량을 구하고, 이를 통해 A B 원자량을 구한다. 이후 세번째 분자의 분자식과 부피를 

가지고 질량을 구하거나,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분자식을, 혹은 분자식과 질량을 가지고 부피를 

구해준다.  

그러니 어떤 값이 미지수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면 풀이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2111 처럼 강철용기가 주어진 문제는 부피가 무시된다. 질량, 분자량, 몰수 셋 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오히려 접근법이 간단하다. 질량, 분자량, 몰수 중 어떤 자료가 주어졌는지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구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2209 처럼 질량/질량이 주어진 문제는 몰수/몰수의 상댓값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O 에서 N 의질량/O 의질량은 7/8 이고 NO2 에서 N 의질량/O 의질량은 7/16 이다. 이를 

N 의몰수/O 의몰수 (상댓값) 7/8 과 7/16 으로 바꿀 수 있으며, 상댓값이므로 1 과 1/2, 혹은 2 와 

1 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양적관계 

   

  

 

이번 교육과정에서 ‘밀도(분자량)’는 빠지지 않고 나온다. 내분을 사용하는 방법을 비롯해 이런 

저런 스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수능때도 이게 먹힐까?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을 생각해 두는 

것이 상책이다. 밀도와 부피가 나온 경우(2106, 2109, 2209)는 밀도에 부피를 곱해 질량으로 바꿔 

문제를 풀어주고, 밀도와 질량이 나온 경우(2111)은 질량을 밀도로 나눠 부피를 구해줘서 문제를 

풀어준다.  

A 에 B 를 첨가하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고, A 와 B 의 양을 달리하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기도 한다. A 에 B 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반응 완결점 전후로 생기는 차이를 보고 문제를 

접근한다.  

A와 B의 양을 달리하는 형태, 그 중 실험이 3개인 경우에는 실험 1,2에서 반응한 양을 파악하고, 

한계반응물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계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후 이 정보를 실험 3 에 

적용하여 답을 구해준다. 

A 와 B 의 양을 달리하는 형태, 그 중 실험이 2 개인 경우에는 실험 외 다른 조건, 보통 분자량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한다. 대게 분자량 조건과 정보가 더 많은 실험, 2109 에서는 실험 2 를 

보고 정보를 얻은 후, 이 정보를 나머지 실험에 적용시켜 문제를 풀어준다. 

  



중화반응 

 

중화반응은 용액 A와 B 를 판단하는 문제, 그 중에서도 A B가 1가 2가 중 하나라면, 중화점 전에 

이온수가 감소하냐 그대로냐로 판단하면 된다.  

이온 수 비율(몰 농도 비율)이 나올 경우 구경꾼 이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음이온 수/양이온 수의 경우 (중화점 전에는) 1 가 첨가 시 변화 없고, 2 가 첨가 시 변한다. 

(중화점 이후에는) 1 가 첨가 시 1 에 근사하고 2 가 첨가 시 2(혹은 1/2)에 근사한다. 

이를 통해 A B 를 판단해줄 수 있다. 

 

 


